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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여정,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수상
“Thesearethenomineesforthebestsupportingactress

andtheOscargoesto…YUHJUNGYOUN!”

배우윤여정(1947년6월19일丁亥生돼지띠)이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유니언스테이션에서
열린제93회아카데미시상식에서‘미나리’의순자역으로아카데미상을거머쥐었다.지난해‘기생충’으
로봉준호감독이아카데미4관왕에오른뒤한국인으로서2년연속쾌거다.아카데미상은미국의가
장권위있는영화시상식이며,전세계에서가장유명한영화시상식이다.93년아카데미역사에서한
국배우가연기상을받은건이번이처음이고,한국영화역사에있어서도최초다.
윤여정은1966년TBC공채탤런트3기로데뷔하여연기자로보낸시간이55년차인베테랑원로배
우이다.2021년현재까지도주연과조연,상업영화와독립영화를가리지않고한결같은연기철학으로
배우생활을끊임없이이어가고있다.
윤배우는데뷔이후배우가기본적으로가져야할연기의기본소양으로간절함과감정의중요함
을수많은인터뷰에서밝혀오며지금의이수상이결코하루아침에만들어진것이아님을보여줬다.
1990년연극<위기의여자>공연후인터뷰에서“나는살기위해서목숨걸고한거였어요…한신
한신떨림이없는연기는죽어있는거라고”라고이야기했고2010년
<하녀>개봉뒤인터뷰에서“나는생계형연기자예요.연기자가가장
연기를잘할때는돈이궁할때예요.…예술가도배고플때그린그
림이최고예요.”라며그녀가가진연기의간절함,진실성을보여줬다.
또한2009년MBC<황금어장-무릎팍도사>중“난배우가논리를
논하는게싫어요.배우는느낌으로,감성으로하는거예요”라고말
한바있다.
그녀는1974년결혼과동시에배우활동을중단하고미국으로
건너갔다.오랜공백기과이혼이후1980년대후반에스크린에복
귀했을때,대중의시선은그리곱지않았다.그러나1990년대
2000년대를거쳐단역과조역을마다하지않고파격적인
연기에도도전하는등배우로서입지를다졌고예능‘꽃보
다누나’,‘윤식당’,‘윤스테이’등에도출연하여당당하고
솔직한모습을대중에게보여줘다시대중의마음을사
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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